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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USNews: 미 3분기 경상수지 적자 줄어… 석유 수출로
CNN Business: 미 소비자 신뢰지수 지난 7월 이래 가장 높아
Bloomberg: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금리 인하 시급하지 않아”

[미국 금융]
Bloomberg: 연방 금융 관계자들, “부채 재융자 비용 조금 더 들 것으로 예
상”
JP 모건: FOMC 회의 이후 산태 랠리가 내년도에도 계속 될 수 있을까? 

[미국 생활]
WSJ: 미 인구 성장, 팬데믹 이후 계속 둔화

[글로벌 경제]
The Economist: 2023년을 잘 견뎌낸 국가는?
Bloomberg: 홍해 리스크, 글로벌 경제에 인플레이션 압박
Bloomberg: 미국, 홍해 문제에 대응 고심하다… 백 여척 우회중 

[주택]
WSJ: 11월 미 주택 판매, 5개월 하락후 상승
WSJ: 미 주택 경기 참체가 경제에 파급되는 효과 

[에너지]
CNN Business: 미국, 역사상 원유 생산량 최고치 기록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패스트푸드 기업들, 매출 높은 음료 산업에 집중
Bloomberg: General Mills, 소비 둔화에 매출 전망 낮추다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USNews: US Current Account Deficit Narrows in Third Quarter on
Petroleum Exports
미 3분기 경상수지 적자 줄어… 석유 수출로

오늘 수요일 미정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 3분기 경상수지적자가 지난 2년
여간에 가장 적었다.

연방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상품, 서비스, 투자 교역을 측정하는 경
상수지 적자가 3분기에 7.6% 즉 165억불 줄어든 2천3억달러로 집계됐다.

경상수지 적자를 미 GDP 점유율과 비교해 볼때 2분기에는 3.2%, 3분기에
는 2.9%로 줄었다. 미국은 현재 원유와 연료의 순 수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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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News 기사

CNNBusiness: US consumers’ confidence levels are at their highest level
since July
미 소비자 신뢰지수 지난 7월 이래 가장 높아

12월 미 소비자 신뢰지수가 연속 3개월 상승중이며 지난 7월 이래 최고치
르를 보였다고 컨퍼런스 보드는 오늘 수요일 발표했다.

11월의 하향 조정된 101에서 12월에는 110.7로 크게 올랐다.

이같은 긍정적인 원인은 현재의 긍정적인 비즈니스 여건과 일자리 뿐만 아
니라 향후 6개월간 노동시장, 개인 소득 전망, 비즈니스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CNN Business 기사

Bloomberg: Fed’s Bostic Says He Doesn’t See Urgency to Cut Interest
Rates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금리 인하 시급하지 않아”

아틀란타 연방은행총재인Raphael Bostic는 내년에 금리를 시급하게 인하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 관리들이 다음번 정책 움직임
을 평가하려 할때 단호하거나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같은 이유로 “인플레이션이 향후 6개월간 상대적으로 천천히 둔화
될 것으로 본다”며 이는 우리가 제약적인 입장을 긴급하게 풀지 않을 것”이
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US Finance Chiefs Expect to Pay Slightly More to Refinance
Debt
연방 금융 관계자들, “부채 재융자 비용 조금 더 들 것으로 예상”

미 금융 책임자들은 내년과 2025년에 만기 부채를 재융자하기 위한 비용
을 조금더 올라가야 하고 그 이후에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듀
크 대학과 리치만도 애틀란타 연방은행의 공동 설문조사 결과 발혔졌다.
443명의 공공 및 민간 금융사 책임자들의 답변 결과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부채 상환을 연장하는 이른바 롤오버할 경우 2024년에
는 1백20베이시스 포인트 더, 그리고 2025년에는 70 베이시스 포인터 비
용이 더 들 것으로 나타났다.

https://money.usnews.com/investing/news/articles/2023-12-20/us-current-account-deficit-narrows-in-third-quarter-on-petroleum-exports
https://www.cnn.com/2023/12/20/economy/consumer-confidence-december/index.html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df57b937-14aa-4724-8361-46acbe12145d.pdf?rdr=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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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berg 기사

JP 모건: Will the post-FOMC Santa rally carry over into 2024?
FOMC 회의 이후 산태 랠리가 내년도에도 계속 될 수 있을까? 

JP 모건 경제팀은 연중이 처음으로 양적완화를 할 시기를 내년 6월로 앞당
겼다. 내년에 전체적으로 합쳐서 125bp의 양적완화를 예상하고 있다. 

금리 전략팀은 2년물 YE 24 목표치를 3.25%로 25bp, 10년물 전망치를
3.65%로 10bp로 낮추었다. 

JP 전략가들은 수수감사절 직전 2024년 전망치를 발표한 이후 스프레드
와 수익률이 각각 13 bp와 64bp 하락했는데 스프레드가 추가로 축소될 여
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JP 모건 기사

[미국 생활]

WSJ: U.S. Population Growth Continues Slow Recovery From Pandemic
미 인구 성장, 팬데믹 이후 계속 둔화

어제 화요일 미 인구 조사국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인구가 0.5% 늘어났
다. 이는 팬데믹이 그동안 출산, 사망 그리고 이민 등에 미쳐왔던 영향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30일로 마감된 한 해 동안의 인구 증가율은 0.4%로 작년과 비슷
했다. 이는 한 해 동안 160만명이 증가한 것인데, 팬데믹 이전의 10년 동안
미국은 연평균 210만명의 인구 증가를 보였다.

미국의 인구성장은 이민자들의 역할이 컸는데, 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을 오
가는 순 이민자의 수는 전년도 대비 백만명에서 1백 10만명으로 증가했으
며, 이는 전체 인구 성장률의 70%를 차지한다.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d928cadf-5003-4afc-85f4-77f572981680.pdf?rdr=true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e517d104-ba47-4186-85bd-f474488c0fb6.pdf?rdr=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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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기사

[글로벌 경제]

The Economist: Which economy did best in 2023?
2023년을 잘 견뎌낸 국가는?

이코노미스트가 5개의 경제 금융 지표인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정도,
GDP, 고용 그리고 주식 시장 성과를 통해 가장 부유한 35개국의 데이터를
집계했다. 또한 각 항목에서 해당 국가가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따라 순위
를 매겨 종합 점수를 산출했다.

먼저 1위 국가는 그리스다. 최근까지 부실 국가의 대명사였던 것에 비하면
주목할만한 결과다. 2위는 한국, 3위는 미국이다. 

우선, 에너지와 식료품 같은 변동물가를 제외한 핵심 물가지수에서 한국과
일본이 물가를 잘 억제해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9896dcdb-e8af-4e0d-9255-6c5debf4b91c.pdf?rdr=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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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정도(inflation breadth) 항목에서 한국은 2022년도에 공격적
금리 인상을 감행했고, 효과가 나타나 성과를 거뒀다. 한국의 인플레이션
정도는 73%에서 60%로 떨어졌다.

고용과 GDP 성장에 있어서, 눈에 띄게 성장한 나라는 없었지만, GDP가
감소한 국가 또한 소수에 불과했다. 아일랜드는 4.1% 하락으로 최악의 성
적을 기록했다. 

다만, 미국이 두 부문에서 성과가 괜찮았는데, 기록적인 에너지 생산과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시행한 관대한 재정 부양책이 효과를 보였기 때
문이다.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인공지능 기술주로 인해 상황이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중간 정도의 성과를
낸 것에 불과했다. 

The Economist 기사 

Bloomberg: Red Sea Chaos Risks Driving Up Price of Goods for Global
Economy
홍해 리스크, 글로벌 경제에 인플레이션 압박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과 관련 있는 홍해 지역에서의 공격이 공급망에 영
향을 주면서, 상품 가격을 올리게 되어 인플레이션 위험을 가져오고 있다.

해운사들은 이란의 지지를 받는 후티 반군들이 상업용 선박을 공격하자 화
물선들의 경로를 수정하고 있다. 화물선들은 짧은 경로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기보다는 아프리카를 우회할 것으로 보인다.

항로를 수정하는 것은 더 높은 선박비용과 배송 지연을 의미한다. 홍해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운송로이며, 글로벌 해상 무역의 14%를 차지
하고 있다.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3501b5e2-10bf-4f2d-b3c4-33cb3bc6109a.pdf?rdr=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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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상하이에서 로테르담까지 40피트 컨
테이너를 운송하는 비용은 44%까지, 제노바까지는 26% 이상 상승했다.
그러나, 이는 아직 팬데믹 기간인 2021년과 2022년의 수준보다는 훨씬 낮
은 정도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Over 100 Container Ships Reroute as US Weighs Red Sea
Response
미국, 홍해 문제에 대응 고심하다… 백 여척 우회중 

홍해 지역의 공격을 피하고자, 백여척 이상의 컨테이너 선박들이 아프리카
를 우회하는 경로로 노선을 변경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글로벌 경제의 새
로운 위협에 고심하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다국적 태스크 포스를 준비
중이지만, 언제 출범할지 확실하지 않다. 또한 후티 반군에 무력 공습 또한
고민하고 있지만,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당장으로선 외교적인 해법이 더
적절하다고 말한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공습이 후티 반군을 더 자극할 것
이라 경고한다.

이번 사태는 2021년 수에즈 운하 폐쇄로 인해 선박들이 일주일 동안 멈춰
섰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078a1e83-5b1b-4888-a588-4856a55569cc.pdf?rdr=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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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berg 기사

[주택]

WSJ: Home Sales Ticked Up in November After 5 Months of Declines
11월 미 주택 판매, 5개월 하락후 상승

13년만에 가장 낮았던 미 주택 판매가 5개월 연속 하락한 후에 11월 들어
상승했다. 20년만에 거의 최고치인 모기지율이 주택 판매에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다.

주택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주택이 11월에 전월 대비해 0.8% 상
승한 계절조정치로 3백82만채를 기록했다고 전국부동상협회가 오늘 수요
일 발표했다.

﻿
작년과 비교해서 11월 판매는 7.3% 감소했다.

올해 전체의 기존 주택 판매는 지난 2011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진행중
이다.

또한 10월 주택 구입 여력은 1985년 이후 최악으로 떨어졌다.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328a12a4-6f92-400c-b23c-730e645474ee.pdf?rdr=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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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기사

WSJ: How the Housing Market Slowdown Is Rippling Through the
Economy in Five Charts
미 주택 경기 참체가 경제에 파급되는 효과 

주택 건설 활동은 2022년 초부터 대부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 11
월 증가세로 돌아섰다.

가구(Furniture)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가구및 주택 리모델링 매
장을 지출이 작년에 비해 감소했다.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8d39af50-661b-41cf-8318-68024fc1a694.pdf?rdr=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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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주택 산업 전반에 걸친 즉, 가구 및 전자제품 소매업체, 주택 리모
델리 회사 등 부동산 관련 산업의 고용이 줄었다.

긍정적인 신호는 주택 건설 활동이 지난달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11월 허
가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4.1%가 증가했다. 경기 둔화가 바닥을 쳤을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WSJ 기사

[에너지]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2540bd2b-0d32-4fb5-b80b-8242ed167584.pdf?rdr=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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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Business: The United States is producing more oil than any country
in history
미국, 역사상 원유 생산량 최고치 기록

미국이 역사상 어느 국가보다 더 많은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S&P 글로벌 상품 인사이트가 화요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4분기에 하루당 1천3백30만 배럴을 생산해 세계 최고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오일 생
산량은 하루당 1천3백20만 배럴을 기록했다.

미국의 오일 생산량이 원유와 휘발유 가격의 상승을 막는데 효과를 보이고
있다.

CNN Business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The Fast-Food Industry Wants to Be the Fast-Drinks Industry, Too
패스트푸드 기업들, 매출 높은 음료 산업에 집중

카페인과 과일 맛이 첨가된 차가운 음료가 학생들과 인플루엔서 그리고 이
제는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점까지 사로잡았다.

맥도날드가 이번 달 테이크아웃을 지향하는 새로운 식당인 CosMc’s를 출
시한다. Churro Frappés와 Pomegranate Hibiscus Slush 같이 고객 맞춤
형 음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달 타코벨은 멕시코 초콜릿 맛이 첨가된 새로운 형태의 커피를 테스
트하기 시작했으며, Jack in the Box는 11월에 타피오카 펄(tapioca pearl)
또는 보바(boba)가 들어간 음료를 제공하는 첫 패스트 푸드 체인점이라 홍
보했다.

햄버거와 브리토로 유명한 기업들이 고객들이 마시는 음료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기존의 패스트 푸드보다 더 수익을 낼 수 있을거라 보고 있다.

스타벅스는 최근 몇년 동안 시럼, 크림 그리고 음료만으로 연 10억 달러의
매출을 벌어들이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General Mills Cuts Outlook as Cautious Shoppers Hold Back
General Mills, 소비 둔화에 매출 전망 낮추다

General Mills이 예상보다 느린 판매량 회복과 소비자들이 소비에 신중해
지면서 외부 요소를 제외한 순수 매출 전망을 낮췄다.

https://www.cnn.com/2023/12/19/business/us-production-oil-reserves-crude/index.html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6cfd63b8-3093-42cc-a2ad-fce61aa9049b.pdf?rdr=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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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가공업체인 General Mills의 CEO인 Jeff Harmening는 소비자들이 예
상보다 소비에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출회복이 지
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기업은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해져 시장점유율에 단기적 압박을 받
고 있다고 말했다.

회계연도 2분기 판매량은 4% 포인트 감소했으며,그리고 북미 소매 부문
이 그 뒤를 이었다.

이 기업의 주가는 오늘 9시 34분 기준 2.2% 하락해 한 주당 65.26달러로
떨어졌다. 어제 화요일 종가까지 주가는 올해 들어 20%까지 하락한 반면,
S&P 지수는 24% 상승했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시장관심은 금리인하 시점·속도인데…"파월 피벗이 혼란 야기"

"일부 연준 위원들, 3월 금리 인하 기대에 제동"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피벗(정책 전환)이 연준이 언제,
얼마나 빨리 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한 혼란을 조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이 20일(이하 현지시간) 진단했다.

일부 연준 위원은 내년 3월 금리 인하 기대에 제동을 걸며 자신들이 가진 옵션들
을 열어놓기 위해 애쓰고 있다.

지난 1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공개한 점도표에서 내년 말 금리예
상치(중간값)는 4.6%로, 지난 9월 예상치인 5.1%에서 0.5%포인트나 하락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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